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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폭행무마 7억원 썼다!
한화리조트 김욱기 감사가 5억8000만원 받아 … 오씨 도피배후 의심

한화측이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해 사건 무마나 피해자 관리 또는 합의 등을 위해 쓴 돈이 최소 

7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화리조트 김욱기 감사는 그가 보복폭행에 동원했던 맘보파 두목인 오모씨를 캐나다 출국 하루 전날

까지도 접촉했다는 정황이 잡혀 도피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보복폭행 사건의 늑장ㆍ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주임검사 서범정 

형사8부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6월18일 구속한 김욱기 감사가 한화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5억8000만원으

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욱기 감사가 사건 직후인 3월9일부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직전까지 3-4차례에 걸쳐 한화 간

부로부터 경찰 등을 통해 사건을 무마하고 피해자 관리를 잘 하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2억8000만원을 받은 혐

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용처가 일부 확인된 것으로 별도로 김욱기 감사의 주변인물 계좌 등으로 현재로서는 변호사법을 적

용하기 어려운 돈 3억원이 추가로 전해졌다는 것이다.

전해진 돈 중에는 검찰이 김승연 회장 등을 기소할 때 한화 김모 비서실장이 김승연 회장 개인 돈을 인출해 

김욱기 감사를 통해 맘보파 오씨에게 건넨 1억1000만원이 포함돼 있으며, 오씨를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한 사

실이 아닌 만큼 김욱기 감사의 구속영장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화측이 피해자 합의 명목으로 법원에 공탁해 피해자들이 모두 찾아간 9000만원을 합치면 보복

폭행 사건 발생 이후 한화와 김승연 회장 측이 사건 무마, 피해자 관리 및 합의 등을 위해 쓴 돈은 6억7000만

원에 달한다.

검찰은 김욱기 감사가 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과의 친분을 활용해 김승연 회장 측이 사건무마를 시도한 것

으로 보고 김욱기 감사와 돈을 건넨 한화 간부를 상대로 자금의 출처는 물론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 추

적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경찰 등으로 실제 돈이 흘러갔을 개연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오씨가 출국하기 전날인 4월26일은 물론 25일에도 김욱기 감사의 사무실과 자택에서 서로 만난 

것으로 보고 김욱기 감사나 한화측이 조직적으로 오씨의 도피를 도왔는지, 더 많은 자금이 건네졌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김욱기 감사는 일부 자금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으나 나머지 액수 수수 및 경찰 청탁이나 로비 여부, 

출국 직전 오씨를 만난 의혹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욱기 감사 외에도 비서실장 김씨 등 사법처리를 미룬 6명을 상대로 자금을 김승연 회장이 직접 동

원하라고 지시했는지, 사후에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캐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김승연 회장에 

대한 추가기소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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